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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총학생회장,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의 성폭력과 사퇴에 대한 연세대 총여학생회의 입장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서, 여/성/주/의 제10대 총여학생희

학

총학생회장들이 사퇴하는 일은 역(
지 낳  1-
임 뽈치

최 초의

폭 력 에

최초의 일이었으며, 그만큼 대학 내 성폭력의 문제가 많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성

폭력에 있어 올바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들이 더욱 요구된다는 것을 ⓖ석주는 일이다
L".

제31대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지욱 씨의 성폭력과 공개사퇴

사건 개요 : 본 성폭력 사건은 6월 13일 그간의 활동을 총화하는 자리로서의 술자리에서 발생했다. 이

날 진행된 술자리에서 술에 취한 총학생회장은 함께 자리한 여학우들에게 귀와 이마에 입을 맞추는 등

:빼폭썲※멉챘;홅료챘 뺐;훨떫혔
원회가 포함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대책 활동을 하면서 총학생회장의 사퇴로 일단락 맺

어 졌다.

이후 대책 : 총학생회와 여학생위원회는 일단, 사건의 성격을 “성별 위계적인 권력구조로서의 가부장제

속에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성폭력이라 규정하고, 김지욱씨의 사과와 31대 총학생

회의 사과문을 공개 발표하였다. 더군다나 직위상 2만 학우를 대표하는 직선간부라는 점에서, 학우들이

부여한 권력이 성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었기에 학우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반납하고 학우들의 신뢰

를 저버린 것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마땅히 총학생회장으로서의 가해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는 것에

동의하게 되었다. 현재 김지욱 씨는 한총련 대의원이라는 명목으로 구속 중이지만, 성폭력에 대한 책임

을 지면서 총학생회장 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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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30대 명륜 성균관대 총학빠 ‘⊃쌔의 성폭력과 공7'I 사튁
사건 개요 : 지난 6월 총학생회장은 한 뒷풀이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대의 총/부총학생회장 여학우

들에게 '네 속옷 사이즈는 XX 정도 되겠다'라는 등의 성적인 농담과 엉덩이를 툭치며 술을 마시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리곤 술이 취하자 옆자리에 앉았던 여학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기대어 잠이 들었다. 이

러한 모습에 대해 다른 여학우가 문제제기하자 진지하게 고민하기 보단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였다.

이후 대책 : 이 사건 이후 총학생회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총학생회장에 대한 무기한 금주조치, 공식 활

동제한 조치등 징계 조치가 내려졌으며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그 속에서 총학생회장은 자신의 행

동이 잘못된 행동이였으며 명백히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임을 인정하였다. 그 후

총학생회는 자진사퇴를 잠정적으로 결정한 뒤 중앙운영위원회 등 여러 공간에서 논의하여 공개사퇴라는

가장수위높은조치가결정되어지금에이르게되었다.麝

고려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일이 명백한 성폭력임으로, 그리고 전체 학생들의 대표로서의 책임을

Fi누●빼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기I사퇴틀 뻬다<구리고 이 일이 단지 또 하나의 성폭력 사건이라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학생운동 진영 내부에도 은연 중 존재하고 있는 가부장적 인식에 기반한 성적 편견에

뼈다써쳅최하빼빼하책자숙해'야한다는췐훽을빼훼)?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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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들의 성폭력은 어느 특정 학교, 어느 특정 개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려대의 대책위와 성균관대 총학에서 이미 규정했듯이, 성폭력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입니다. 성폭력은 어느 부도덕한 남성과 문란한 여성 사이에서 벌
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불균등한 권력이 폭력적인 형태로 발현한 것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특징짓는 것은 바로 가해자들이 학생회 간부, 더군다나 학생사회에서 가장 높은
직책을 맞고 있는 간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학생회 간부들에 의한 성폭력은 이미 은연 중에 많이 있었
던 일입니다. 올해 초 동국대 동아리연합회의 선전국장을 맡고 있던 남학생도 성폭력의 책임을 지고 사
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은 공식적인 직책을 맡고 있다는 권위왼一싶_L간분들을 ‘보호해야 한다2는一멸_몰

으로) 속에서. 그리고 여성 문제가 전체 학쟁운동 속에서 중요하게 인식되지 못했던 사상적s 조직점一붙

위기(학생운동의 대의명분을 위해서 여성들의 억압관 피해는 희샘퇸_언_얀一한단뉠 속에쩐 성폭력은 개인

의 문제로 치부되던가 은폐되어버렸습니다. 여학우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져다주는, 학생사회
에서 여성들의 소외를 가져다주는 성폭력은 이제 더 이상 숨겨져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고려대 총학생회장과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의 결정과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올
바른 방향이었으며 성숙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은 은폐가 아닌, 진지한 논의와 토론 속에서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적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각종 비난을
무릅쓰고 문제제기한 피해 여학생들에게 격려와 지지의 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폭력은 여성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발언하기에 너무나도 심리적 부담감이 큰 일입니다. 그럼에도 용기를 내고 또 다

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성폭력의 안전지대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기 전에 우리 주변을 둘러봐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성폭력으로부터 해방된 공간, 남성과 여성
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책임의식이 필요합니다.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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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두 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태도에 대하여

여태까지 성폭력에 대해 진지하지 못한 태도를 일삼은 언론들에 대해 우

특히, 가해자들이 총학생회장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한 건 잡았다!' 식의

활:' 罪훑핵훼했릎친록클꿸 꿇팀릴핥턺/'((뻬≥
하나, 고려대와 성균관대 총학생회장들의 성폭력을 학생운동을 탄압하고
안됩 니 다.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